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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김재희*․박은규**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인 결혼과 취업의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 수

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2010년)∼10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28세∼34세 

청년 956명을 대상으로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을 6개(①미결미취: 결혼미성취․취업미성취, ②

미결불취: 결혼미성취․불안정취업성취, ③미결취업: 결혼미성취․취업성취, ④결혼미취: 결혼성취․취

업미성취, ⑤결혼불취: 결혼성취․불안정취업성취, ⑥결혼취업: 결혼성취․취업성취)로 구분하였고, 일

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s: GEE)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 중 ‘미결미취’ 유형의 사회적 고립감 수준이 5개 연도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미결미취’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둘째, ‘결혼취업’ 유형에 비하여 결혼을 성취하지 못한 3개 유형(미결미취, 미결불취, 미

결취업)의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결혼미취’와 ‘결혼불취’ 유형은 사회적 고립감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결혼성취여부가 취업성취보다 청년들의 사회

적 고립감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다

루어져 왔던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 결혼과 취업이라는 발달과업 성

취여부와 청년의 심리적 위기인 사회적 고립감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청년,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 사회적 고립감, 일반화추정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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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거 청년세대는 젊음을 상징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으로서 긍정

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은 ‘88만원 세대’, ‘3포세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 ‘7포세대(연애․결혼․출산․집․인간관계․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 ‘N포세대(7포를 넘어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세대)’, ‘달관세

대(높은 청년 실업률로 희망과 의욕이 사라진 세대)’ 등의 용어들로 불리며 위기의 세

대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청년들의 절망적인 삶의 모습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최근 ‘독존(獨存)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서울경제, 2016.6.5.)는 그동안 노인

들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논의되어온 사회적 고립이 더 이상 노인만의 이슈가 아님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의존적인 미성년의 시기를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 이

행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 일어나는 시기로(김은정, 2015) 결혼, 가족형성, 취업, 직장

생활 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사회 내 주요한 구성원으로 발전해간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해 나아가는 시기에 오히려 사회와 단절하고 소외되어가는 청년들

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이들이 향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유지해 가는데 

있어서 사회적 고립감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의 청년1)들은 생애발달단계 가운데 성인초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성인

초기는 아동․청소년기 등 이전 생애단계에서의 발달을 기반으로 중년․노년기로의 

가교역할을 하는 주요한 생애전환 시기로(이인정, 최해경, 2001), 통상적으로 20세 이

상 35세 전후의 연령시기로 구분된다.2) 이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나 청년의무고용제

도 등에서 청년을 정의하고 있는 연령과3) 유사한 시기이다. 또한 성인초기 발달과업

1) ‘청년’으로 번역된 영어 youth는 청소년기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청년은 성인기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기의 개념적 구분이 모호한 점이 

있다(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 2011; 주경필, 2015). 

2) Erikson(1982)은 성인초기를 22세∼34세로 구분하였고, Havighurst(1972)는 18세∼35세로, Levinson 

(1978)은 17세∼40세로 성인초기를 분류하였다. 국내 학자의 경우 김종서, 남정걸, 정지웅과 이용

환(1982)은 19세∼25세를 청년후기, 25세∼35세를 성인전기로 구분하였고, 이인정과 최해경(2001)

은 22세∼35세를 청년기로, 장휘숙(2008)은 18세∼39세를 성인초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3)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조항에 따라 34세(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고용 가능 미취업청년) 또는 39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예비청년 또는 청년 창업자)까지로 정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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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지는 결혼과 취업은 최근 청년들의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청년은 생애발달단계에 있어 성인초기와 동일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 성취는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은 물론 다음 생애발달단계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장휘

숙, 2009). 청년이 성인초기와 동일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인 결

혼과 취업을 성취하는 것은 청년들이 성공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한다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비용지불, 주거비마련 등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결혼 및 출산의 지연 등으로 성인초기 발달과업인 결혼․취업 성취가 점점 어

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 들어 청년들의 결혼과 취업 성취가 늦어지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으

며 관련 연구들이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남춘호, 2015; 문혜

진, 2010;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은 결혼 및 취업의 성취 배

열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높은 반면, 

심리적 요인과 연관시켜 발달과업 성취여부가 청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시도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수의 연구에서 결혼과 취업은 우울, 불안, 정신건강 등의 심리적 요인들과 관련

된다고 설명되는데(라채린, 이현경, 2013; 장재윤 외, 2004; LaPierre, 2009), 이는 최근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가 늦어짐에 따라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 공포, 무기력, 체념, 

낙심과 수치심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정수남, 권영인, 

박건, 은기수, 2012). 날이 갈수록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개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고자 결혼․취업을 지연시키는 현상은 불

가피할 수밖에 없다(김은정, 2014). 이에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가 청년들의 심리요

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단절 및 

소외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이들의 심리적 위기로서 사회적 

고립감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과 취업의 성취에 따라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

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 사회적 고립감의 수준을 비교하고,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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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

‘고립’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사귀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가 되는 

것으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회적 고립’이란 사회관계에서 멀어지고 소외되

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적은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개인의 부정적 감정인 외로움(loneliness)의 정서와 

관련이 된다(Wenger, Davies, Shahtahmasebi & Scott, 1996). 즉, 사회적 고립감은 

사회 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이 적어지고 관계망이 부재함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느끼게 되는 고독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Erikson(1968)은 성인초기에 개인은 타인과 신뢰감․친밀감을 나누면서 새로운 관

계형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데, 이 단계에서 실패할 경우 부정적인 결

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고 사회적 공허감 또는 소외감을 느끼게 된

다며 성인초기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을 친밀감 대 고립감(intimacy vs. isolation)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청년에게 있어 친밀한 관계형성이 중요함과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

이 위험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들은 사회적 존재 또는 특별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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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지지가 

없을 경우 고립감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정서적 장애, 죽음, 우울, 자살 등의 위험한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Chang, Muyan & Hirsch, 2015; Hazler & Denham, 2002).  

청년기는 학교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전환, 취업을 통한 독립적인 경제생활 시작, 

그리고 직장생활 및 결혼을 통한 새로운 사회관계 형성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이

성균, 2009). 그러나 성인으로의 이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 

없이 생계형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경제적 

배제는 물론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고립, 정신건강의 위기 등에 직면할 위험성을 높이

고 있다(김영, 황정미, 2013). 특히, 최근 장기화되는 청년취업난은 청년들의 독립성, 

자아실현 기회, 소속감 등의 요인들을 박탈시킴으로써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 상

실과 더불어 대인관계에서의 고립감, 심리적 우울, 좌절감 등을 증가시키고 있어(임선

영, 김태현, 2005; 정연순, 2014)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이 높아질 수 있다.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하는 부정적인 시대적 상황은 향후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이들의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의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게 한다. 따라서 자칫 쉽게 사회적 고립감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사회 청년들의 긍정적인 삶의 유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발달과업이란 생애주기의 각 생애단계에서 개인이 성취해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Seiffge-Krenke & Gelhaar, 2008). 발달과업 성취는 개인이 삶을 성공적으로 적응했

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개인의 행복과 다음 생애단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에 영

향을 미친다(장휘숙, 2010; Seiffge-Krenke & Gelhaar, 2008). 즉, 각 생애단계에 해당

하는 발달과업을 성취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의 원활한 생애 전환에 도움이 됨은 물

론 긍정적인 심리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성인초기 발달과업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하는데(표 1 참조), 공통적으로 결

혼․출산․자녀양육, 취업 및 직업선택 과업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결혼

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취업은 경제적 독립에 있어서 주요한 기능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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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청년들이 성취해야 할 핵심적인 성인초기 발달과업으로 비추어볼 수 있다. 

즉, 결혼과 취업 성취여부는 청년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성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초

석이 되는 결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 대상 발달과업 특징/주요과업

Havighurst

(1972)

성인 초기

(18∼35세)

§ 배우자 선택

§ 배우자의 생활방법 학습

§ 가정형성

§ 자녀양육

§ 가정관리

§ 직업역할 시작

§ 시민으로서 의무 완수

§ 친밀한 사회집단 형성

결혼, 

자녀 양육, 

취업(직업생활),

사회관계 형성

Levinson

(1978)

성인 초기

(17∼40세)

§ 이성과의 관계(결혼, 출산)

§ 직업에 대한 관심(직업선택)

§ 가정형성

§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

§ 사회적 모임

결혼, 

취업(직업선택),

사회관계 형성

Vaillant

(1977)

정체감 

확립기

(20∼30세)

§ 부모로부터 독립(자율성 획득)

§ 배우자를 찾음

§ 자녀 양육

§ 직업에 몰두

§ 우정의 발달과 심화

결혼, 

자녀 양육, 

취업(직업생활)

김종서 외

(1982)

성인 전기

(25∼35세)

§ 정의적 영역 및 사회적 영역

§ 배우자와 원만한 인간관계 갖기

§ 자녀를 성공적으로 출산하고 잘 기르기

§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만족스럽고 보람 있게 

수행하기

§ 직장이나 단체생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맺기

§ 자녀들의 필요를 잘 헤아려 부모로서의 역할 

다하기

§ 진지하고 풍부한 사회생활 영위하기

결혼, 

자녀 출산/양육,

취업(직장생활), 

사회관계 형성

표 1

성인초기의 주요 발달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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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장기화된 취업난 등의 사회 현상은 청년들

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

세대의 경제, 고용, 주거 등에서의 불안정성 증가는(남춘호, 2015) 청년들의 결혼․취

업 성취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럼 청년들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가 어려워

지고 있음은 이로 인하여 이들에게 심리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3. 결혼, 취업과 사회적 고립감의 관계

결혼은 과거부터 성인됨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었다(안선영, 김희진, 2012). 

흔히 결혼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깊고(Williams, Frech & Carlson, 2010), 

우울, 스트레스, 행복감, 삶의 질, 삶의 만족도 등의 심리적 요인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밝혀져 있다(라채린, 이현경, 2013; 이미숙, 2012; LaPierre, 2009). 더군다나 배우자 

유무는 청년층의 자아존중감을 보다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김혜미, 문혜진, 장혜림, 

2015) 결혼성취가 청년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변화되면서 결혼은 의례적인 일이나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통계

청, 2014.11.27.)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15세 이상 인구비율이 

15.2%로, 2008년 23.6%에서, 2010년 21.7%, 2012년 20.3%로 꾸준하게 감소해온 것으

로 보도되었다. 또한 2000년 이후 혼인율 감소와 미혼율 증가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

으며(이상림, 2013), 초혼연령은 2000년과 2013년 사이 남성은 29세에서 32세로, 여성

연구자 대상 발달과업 특징/주요과업

장휘숙

(2008)

성인 초기

(18∼39세)

§ 배우자 선택

§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 익히기

§ 결혼해서 가정 이루기

§ 자녀 양육

§ 가정 관리

§ 직업생활 시작

§ 법률 준수, 불법적 행동 하지 않기

결혼, 

자녀 양육,

취업(직업생활),

법률 준수

주) 곽삼근, 조혜선과 윤혜경(2005), 장휘숙(2008), 정옥분(2000)에서 제시된 내용을 표로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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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6세에서 30세로 높아진 것으로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2015.2.6.). 이처럼 사회

적으로 청년들의 결혼이 지연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

는 결혼성취가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

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결혼과 사회적 고립감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배

우자의 네트워크와 자녀의 양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과 다르게 

비혼 여성들은 이웃, 친구, 가족 등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소통의 어려움 및 관

계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정, 2015). 또한 혼자 사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 사회관계망의 크기가 작고 상호접촉 할 대상의 수가 적어 사회적

으로 고립되고 외로움과 고독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arrett, 1999; 

Brashears, 2011). 즉,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청년들에게 사회관계 형성 및 확대에 

제한을 주어 심리적 외로움이 증가되고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다. 이는 20∼30대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박기남(2011)의 연구에서 비혼 여성들이 

혼인연령이 되었거나 혼인시기를 놓친 것을 불안해하고 있으며, 육체적․심리적 친밀

성에 대한 욕구 충족을 억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한편, 청년들에게 취업은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

어야 할 경제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더욱이 개인에게 취업은 단

순히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 소속감 등을 갖도록 

하고(임선영, 김태현, 2005), 다음 생애단계로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   

취업과 반대 개념인 실업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실업을 경험한 개인은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정신건강, 그리고 낮은 수

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고(장재윤 외, 2004; 장재윤, 장은영, 신희천, 2006; McKee-Ryan, 

Song, Wanberg & Kinicki, 2005),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성균, 2009). 또한 실업과 유사한 맥락에서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고상백 외, 2004), 개인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화숙, 2010). 더욱이 장기간의 실업상태는 소득이라는 금전적 혜택의 부재를 포함

해 직장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 자아존중감, 신체 및 정신 활동 등과 

같은 비금전적 혜택의 부재를 가져옴으로써 개인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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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Artazcoz, Benach, Borrell & Cartès, 2004). 즉, 취업은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서, 청년들이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업으로 볼 수 있다. 

청년의 취업 및 실업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실업상태인 집

단이 지속적으로 취업을 유지한 집단과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변화한 집단보다 정신건

강 수준이 더 나쁘고(장재윤 외, 2004), 실업상태 지속은 개인의 우울 및 불안을 유지

시키지만 취업은 우울 및 불안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재윤 외, 2006). 미취

업 실직을 경험하고 있는 20대를 대상으로 한 이훈구, 김인경과 박윤창(2000)의 연구

에서는 구직시도 실패 집단의 정신건강 수준이 나쁘고,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반면, 취업에 성공한 집단은 가장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채린과 이현경(2013)의 연구에서는 취업에서 미취업상태로 변화된 집단과 미취업상태

를 유지한 집단이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인 집단보다 우울감과 자살생각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청년의 취업여부는 심리적 위기요인인 사

회적 고립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6차년도(2010년)∼10차년도

(2014년) 5개 연도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개인의 결

혼 및 취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

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분석자료 1차 시점인 6차년도(2010년)에 2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선정하였다.4) 28세는 분석 1차 시점인 2010년을 기준으로 평균 초혼연령이 남성 

4) 성인초기 발달과업인 결혼 및 취업의 성취여부는 개인이 청년 시기의 어느 연령대(20대 초반․
중반․후반, 30대 초반 등)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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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세, 여성 28.9세이고(통계청, 2011.4.19.),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28.3세(한

국경영자총협회, 2011.9.15.)인 점을 고려하여 성인초기 발달과업인 결혼 및 취업의 

성취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하한연령이다. 그리고 34세는 한국의 청년실업, 만혼 상황 

등을 고려한 상한연령이다. 최종 분석대상은 6∼10차년도까지 ‘혼인상태’와 ‘주된 경제

활동참여상태’ 문항에 결측 값이 있는 사례를 제외한 총 956명이다.

2. 변수 구성 및 측정

1) 종속변수: 사회적 고립감

본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감은 사회 안에서 단절 또는 소외되었다는 느낌으로 정의

한다. 한편,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내에 사회적 고립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사회적 고립감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첫째, 개

인의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항목의 문항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단절 또는 

소외된 느낌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둘째, 앞서 선정한 

문항들을 Vincenzi와 Grabosky(1987)의 정서적․사회적 고립 척도(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ESLI)와 오현숙(2003)의 사회적 고립감 측정 문

항들과 비교하여 10개 문항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의 타탕성 확보를 위하여 

10개 문항에 대한 각 연도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5개 연도에서 모두 요인부하량

이 .50보다 높게 나타난 문항을 최종 사회적 고립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

성된 문항은 총 4개로5) 각 문항은 1점부터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a는 6차년

도 .655, 7차년도 .641, 8차년도 .670, 9차년도 .674, 10차년도 .693으로 나타났다.6)

연구의 청년은 결혼․취업 성취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으로 한정하여 분

석대상을 선정하였다.   

5) 최종 구성된 문항은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

람이라는 느낌이 든다’이다.

6)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는 신뢰도가 .50이상이면 척도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계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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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

본 연구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은 결혼과 취업으로 정의하고, 성취유형은 발달과업 

성취여부에 따라 표 2와 같이 결혼미성취와 결혼성취, 그리고 취업미성취, 불안정취업

성취, 취업성취의 조합으로 분류하였다.7) 

우선, 결혼은 ‘혼인상태’가 ‘유배우자’, ‘사별’, ‘이혼’, ‘별거’인 경우 ‘결혼성취’로, ‘미

혼’인 경우 ‘결혼미성취’로 각 연도별로 구분한 후, 5개 연도 모두 ‘결혼미성취’이면 

‘결혼미성취’로, 5개 연도 중 한번이라도 ‘결혼성취’이면 ‘결혼성취’로 보았다. 취업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82)의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

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취업자인 ‘상

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인 경우 ‘취업’ 상태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는 ‘미취업’ 상태

로 각 연도별로 구분하였다. 그런 후 5개 연도 모두 ‘미취업’ 상태이면 ‘취업미성취’

로, 5개 연도 동안 ‘취업’과 ‘미취업’ 상태의 변화가 있으면 ‘불안정취업성취’로, 5개 

연도 모두 ‘취업’ 상태이면 ‘취업성취’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결혼의 미성취․성취 그

리고 취업의 미성취․불안정성취․성취의 각 조합을 결합하여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

취유형을 최종 6개로 분류하였다.

구분 취업미성취 불안정취업성취 취업성취

결혼미성취 미결미취 미결불취 미결취업

결혼성취 결혼미취 결혼불취 결혼취업

표 2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 분류

7) 결혼은 한번 성취를 하고 나면 이혼, 사별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결혼상태가 지속

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취업의 경우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결혼과는 다르게 

동태적이고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취업은 성취와 미성취로 단순하게 분류하기

보다는 취업과 미취업의 반복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를 따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여 성취, 미성취, 그리고 불안정성취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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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개인 및 심리사회 특성

통제변수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개

인 및 심리사회 특성 변수로 구성하였다. 개인 특성 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로, 심리사회 특성 변수는 ‘가구연간소득’,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관계 만족

도’, ‘여가생활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표 3과 같고, 분석자료 1

차 시점인 6차년도(2010년)의 값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분 변수 측정

개인

특성

연령 세

성별 0=남, 1=여

교육수준 0=고등학교이하, 1=대학교이상

건강상태
1=건강이 아주 안 좋다, 2=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한 편이다, 5=아주 건강하다

심리사회

특성

가구연간소득 가구균등화 경상소득(만원)

가족관계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
사회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표 3

통제변수 구분 및 측정

3. 분석방법

모든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회적 고립감 측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년

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화추정방정식은 Liang와 Zeger(1986)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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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소개된 종단자료 분석방법으로, 일반화선형모형(GLM)에서 보다 확장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종단자료는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반복 측정되기 때문에 반응변수들 간 상

관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관성을 무시할 경우 추정값의 표준오차 과소추정이 발

생하게 된다. GEE는 반복 측정으로 인한 반응변수의 상관을 고려한 모형화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노형진 외, 2013), 의료와 생명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Ballinger, 2004), 최근 사회과학분야의 종단자료 분석에도 차츰 활용되고 

있다. GEE의 주요한 특징 중 한 가지는 반응변수의 상관구조를 가정하는 것으로, 분

석자료의 특징을 고려하여 상관구조를 선택하게 된다(강현아, 2013). 대표적인 상관구

조 방식은 교환가능(exchangeable), 비구조적(unstructured), 독립적(independent)의 3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교환가능상관은 모든 반복 측정치 간에 상관계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비구조적상관은 모든 반복 측정치 간에 상관계수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그리고 독립적상관은 반복 측정치 간에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분석 결과

가 제시된다(허명회, 2007). 한편, 잘못된 상관구조를 선택했더라도 GEE모형의 모수

에 대한 추정량과 추정량의 분산이 일관되게 얻어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된다(신동윤, 박태성, 1996). 본 연구는 GEE분석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상관구조별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PASW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별 일반적 특성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별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

면, 분석대상 총 956명 중에서 결혼성취․취업성취인 ‘결혼취업’형이 376명(39.3%)으

로 가장 많았고, 결혼성취․불안정취업성취인 ‘결혼불취’형 225명(23.5%), 결혼미성

취․취업성취인 ‘미결취업’형 130명(13.6%), 결혼성취․취업미성취 ‘결혼미취’형 120명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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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들 중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인 유형은 ‘미결미취’형과 ‘결혼미취’형이었

다. 먼저 ‘미결미취’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고등학교이하인 비율이 가

장 높고, 건강상태, 가구연간소득, 가족관계․사회관계․여가생활 만족도 수준이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 큰 특징이다. ‘결혼미취’형의 경우 여성이 100.0%를 차지한다

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결혼과 취업을 모두 성취

한 ‘결혼취업’형은 건강상태를 비롯한 가구연간소득, 가족관계․사회관계 만족도 수준

이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의 차이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5개 연도(2010∼2014년)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그 결과, 청년

구분
전체 미결미취 미결불취 미결취업 결혼미취 결혼불취 결혼취업

956(100.0) 21(2.2) 84(8.8) 130(13.6) 120(12.6) 225(23.5) 376(39.3)

개인

특성

연령 31.14(2.00) 31.67(2.27) 30.51(2.01) 30.41(1.90) 31.30(2.00) 31.05(1.95) 31.51(1.93)

성별
남 453(47.4) 14(66.7) 62(73.8) 83(63.8) - 31(13.8) 263(69.9)

여 503(52.6) 7(33.3) 22(26.2) 47(36.2) 120(100.0) 194(86.2) 113(30.1)

교육

수준

고등학교이하 303(31.7) 15(71.4) 28(33.3) 33(25.4) 45(37.5) 88(39.1) 94(25.0)

대학교이상 653(68.3) 6(28.6) 56(66.7) 97(74.6) 75(62.5) 137(60.9) 282(75.0)

건강상태 4.18(.73) 3.33(1.20) 4.12(.68) 4.28(.59) 4.13(.74) 4.08(.71) 4.29(.72)

심리
사회
특성

가구연간소득
2,777.53

(1,365.03)
1,243.49
(693.25)

2,542.34
(1,587.51)

2,955.76
(1,257.77)

2,579.08
(1,289.31)

2,418.54
(1,094.53)

3,132.29
(1,415.34)

가족관계 만족도 4.04(.66) 3.50(1.02) 3.79(.79) 3.84(.62) 4.12(.60) 4.06(.65) 4.15(.62)

사회관계 만족도 3.85(.64) 3.29(.91) 3.67(.76) 3.83(.51) 3.68(.71) 3.85(.65) 4.00(.59)

여가생활 만족도 3.18(.88) 2.50(1.02) 3.12(.89) 3.35(.88) 3.26(.89) 3.05(.92) 3.21(.83)

주1) 성별, 교육수준은 빈도(%) 값으로 제시됨.

주2) 연령, 건강상태, 가구연간소득, 가족관계․사회관계․여가생활 만족도는 평균(SD) 값으로 제시됨. 

표 4

분석대상 청년의 일반적 특성

(단위: 빈도(%) 또는 평균(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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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고립감은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라 5개 연도에서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미결미취’형의 경우 모든 분석연도에서 다른 유

형들에 비하여 사회적 고립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1차(2010년) 2차(2011년) 3차(2012년) 4차(2013년) 5차(2014년)

미결미취(A) 1.75(.69) 1.77(.59) 1.56(.49) 1.81(.43) 1.94(.64)

미결불취(B) 1.27(.39) 1.24(.37) 1.31(.36) 1.31(.39) 1.33(.43)

미결취업(C) 1.16(.32) 1.17(.33) 1.18(.32) 1.22(.38) 1.20(.39)

결혼미취(D) 1.17(.32) 1.16(.31) 1.18(.35) 1.17(.38) 1.14(.25)

결혼불취(E) 1.15(.30) 1.16(.28) 1.15(.35) 1.11(.21) 1.12(.27)

결혼취업(F) 1.09(.24) 1.07(.21) 1.10(.24) 1.09(.22) 1.07(.20)

전체 1.15(.31) 1.14(.30) 1.16(.32) 1.15(.31) 1.14(.31)

F 16.545*** 19.124*** 10.787*** 23.690*** 33.474***

Scheffe
A>B, C, D, F;

B>F
A>B, C, D, F;

B>F
A>B, C, D, F;

B>E, F
A>B, C, D, F;

B, C>E, F
A>B, C, D, F;

B>D, E ,F; C>F

주) ***: p<.001

표 5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의 차이

(단위: 평균(SD))

종합적으로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별 사회적 고립감의 변화궤적을 살펴보면

(그림 1 참조), ‘미결미취’형의 경우 3차 시점에 사회적 고립감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

으나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5개 연도에서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사

회적 고립감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결혼과 취업을 모두 성

취한 ‘결혼취업’형은 5개 연도에서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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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별 사회적 고립감 변화궤적 

3.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표 6은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E) 분석을 3가지 상관구조별로 실시한 결과

이다. 분석결과, 상관구조 모형에 따라 각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의 계수 값에

는 차이가 있었으나, 사회적 고립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성취유형은 3가지 모

형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결혼과 취업을 모두 성취한 ‘결혼취업’형에 비하

여 ‘미결미취’형, ‘미결불취’형, ‘미결취업’형의 사회적 고립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미취’형과 ‘결혼불취’형은 사회적 고립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제변수로 투입된 변수들 중에는 교육수준, 가구연간소득,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

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가 사회적 고립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건강상태는 비구조적상관 모형에서만 사회적 고립감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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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교환가능상관 비구조적상관 독립적상관

B Wald B Wald B Wald

독립

변수

미결미취 .506*** 25.254 .511*** 29.322 .502*** 24.241

미결불취 .167*** 48.242 .161*** 46.598 .167*** 48.181

미결취업 .076*** 17.470 .076*** 16.627 .076*** 17.462

결혼미취 .029 2.391 .032 2.485 .029 2.477

결혼불취 .011 .709 .008 .291 .011 .719

통제

변수

연령 -.003 .972 -.001 .068 -.003 1.005

성별(남성) -.015 1.506 -.018 1.937 .014 1.430

교육수준(고등학교이하) .039*** 11.794 .041*** 11.482 -.039*** 11.692

건강상태 -.012 3.112 -.019* 5.875 -.012 .082

가구연간소득 -.038*** 12.397 -.042*** 12.662 -.037*** 11.975

가족관계 만족도 -.023* 6.085 -.033** 10.308 -.024* 6.402

사회관계 만족도 -.053*** 21.435 -.061*** 22.756 -.053*** 20.858

여가생활 만족도 -.026*** 17.941 -.029*** 19.002 -.026*** 17.577

주1) 독립변수인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의 기준변수는 ‘결혼취업’형임.

주2) 성별, 교육수준은 더미변수, ( )는 해당변수의 기준변수임.

주3) *: p<.05, **: p<.01, ***: p<.001

표 6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인 결혼과 취업의 성취유형에 따른 사회적 고립

감의 수준을 살펴보고,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6∼10차년도 5개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

였고,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을 ‘미결미취(결혼미성취․취업미성취)’, ‘미결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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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미성취․불안정취업성취)’, ‘미결취업(결혼미성취․취업성취)’, ‘결혼미취(결혼성

취․취업미성취)’, ‘결혼불취(결혼성취․불안정취업성취)’, ‘결혼취업(결혼성취․취업성

취)’의 총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 중 결혼과 취

업을 모두 성취하지 않은 ‘미결미취’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5개 연도 모두에서 사

회적 고립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결혼과 취업을 모두 성취한 ‘결혼취업’형은 5개 연도 모두에서 사회적 고립감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과업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감이 높

고(장휘숙, 2008, 2009; Seiffge-Krenke & Gelhaar, 2008), 취업 및 배우자 유무가 정

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배화숙, 2010; 이훈구 외, 2000; 장재윤 외, 2004, 

2006)는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미결불취’형의 사회적 고립감 수준이 ‘결혼

취업’형과 ‘결혼불취’형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불안정한 

취업상태보다는 결혼을 했는지의 여부가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둘째, 일반화추정방정식 분석결과, 결혼과 취업을 모두 성취한 ‘결혼취업’형에 비하

여 결혼을 성취하지 않은 ‘미결미취’형, ‘미결불취’형, ‘미결취업’형의 사회적 고립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취업’형과 취업성취 정도

가 다른 ‘결혼미취’형과 ‘결혼불취’형은 사회적 고립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보다는 결혼성취여부가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보다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결혼이 우울의 결정요인임을 

설명하는 사회원인모델(social causation model), 결혼은 개인의 자원 획득의 차이를 

야기함으로써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결혼자원모델(marital resource 

model),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자원을 많

이 누리게 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추구한다는 연구결과(백예지, 정효지, 신상아, 

2015; LaPierre, 2009; Williams et al., 2010) 등을 지지한다. Erikson(1968)이 친밀감 

형성을 성인초기의 주요한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으로 제시한 점을 함께 비추어볼 때, 

결혼은 청년층의 친밀감 형성과 더불어 사회적 지원 및 지지를 획득하게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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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 점수 그 자체는 평균 4점 만점에 최소 

1.07점과 최대 1.94점 사이의 분포로 크게 높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의 발달과업 성

취유형별 사회적 고립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미결미취’형의 사회적 

고립감 수준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결미취’형 청년들

은 사회적 고립감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을 보여준다. 이에 이들

의 사회적 고립감이 더욱 높아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청년기는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에 진입하는 생애발달단계로, 사회 환경에 적응하려

는 개인의 욕구와 욕구충족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친

밀감이 형성되거나 심리적 위기인 고립감을 맞이하게 된다(손정민 외, 2015). 오늘날 

청년들의 경제적․사회적 독립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결혼 및 취업의 미성취가 

청년의 사회생활 확대의 기회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청년들이 보다 유연한 

발달과업 성취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결미취’형의 사회적 고립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는, 결혼

과 취업을 모두 성취하지 못한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끌어준다. 특히 ‘미결미취’형이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심

리사회 특성이 모두 열악한 결과를 비추어볼 때,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사

회적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

서 이들이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의 다양한 사회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 및 형성

하도록 돕는 관계지지프로그램,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

계회복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결

혼․취업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결미취’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흔히 우리사회에서 30세가 넘도록 결혼 또는 취업을 하지 않으면 왜 아직

도 결혼을 못하느냐, 취업을 하지 못하느냐는 등 주위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미결미취’ 집단을 점점 더 사회적 고

립 상황으로 몰아냄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과

거와는 크게 달라진 결혼 및 취업 환경에 처해있는 청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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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들이 결혼과 취업 성취를 보다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취업보다 결혼성취여부가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결혼지원정

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정

부 및 지자체 중심의 다양한 결혼․출산 장려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시행

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작은 

결혼식(기존에 형식적이고 고비용인 결혼문화에서의 허례허식을 줄이고 혼례의 본질

적인 의미를 되살리는 것)’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

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장려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행, 결혼인식 개

선을 위한 홍보 등의 다양한 노력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

키는데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원활한 결혼성취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여,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사회 내 뿌

리 깊은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은 가정에서의 역할 분업을 고착시켜 많은 여성들의 가

정과 직장의 양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이창순, 2012). 이에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

하다면 불확실한 결혼보다는 확실한 직장을 선호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박기남, 2011). 따라서 청년, 특히 여성의 결혼성취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전

반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

회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결혼성취 조건 하에서 미취업, 불안정취업, 취업의 성취유형 순

으로 사회적 고립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청년들의 지속적인 취업유지상태가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시키는 요인임을 예측하게 한다. 청년취업난이 심각함에도 불구

하고 취업한 20대 청년의 63.3%가 1년 3개월 만에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보도

된 바와 같이(한겨례, 2015.9.10.) 청년들의 이직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 청년들이 지속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취업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일자리 수 늘리기에 중점을 둔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이 아니라, 청년들이 오래도록 일하고 싶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취업유지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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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사회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고립감 측정의 한계이다. 본 연구의 사회적 고립감 문항은 기존의 사

회적 고립감 척도 문항과의 비교,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선

정함으로써 측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

립감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문항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

보된 사회적 고립감 척도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 수준 및 관련 변인들과

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의 연령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예: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등) 연령집단별 사회

적 고립감 수준을 비교하는 후속연구도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성인초기 발달과업으로 결혼과 취업만을 고려하였다. 또한 결혼․

취업 성취여부에 따라 성취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 결혼에서의 다양한 변화(예: 유배

우자→이혼/별거, 별거→이혼 등)와 취업에서의 다양한 변화(예: 상용직→임시직, 임시

직→자영업자, 실업자→일용직 등)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성인초기 발달과업을 좀 더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결혼․취업 상

태의 변화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종단연구 및 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발달과업 성취유형별 예측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도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패널 데이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한국복지패널 이외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연구결과를 재차 확

인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설명하는 선행

요인을 검증하는 탐색적 연구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

여, 앞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층 더 발전된 후속연구들이 실시되기

를 기대한다. 

이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논의되어왔

던 사회적 고립감 문제를 청년을 대상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과 사회적 고립감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

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여부가 청년들의 심리적 위기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탐색적

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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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effects of achievement type of developmental 
tasks of early adulthood on the perceived social 

isolation in youth

Kim, Jaehee*ㆍPark, Eungy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achievement type 

of development tasks of early adulthood (employment and marriage) on the 

perceived social isolation in youth. The cases of 956 youth aged 28∼34 from the 

five waves (2010, 2011, 2012, 2013 and 2014)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were used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youth group were categorized 

into 6 groups (‘unmarried-unemployed’, ‘unmarried-unstable employed’, ‘unmarried- 

employed’, ‘married-unemployed’, ‘married-unstable employed’, and ‘married-employed’), 

and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s (GEE) analysis was then performe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unmarried-unemployed’ group’s 

level of perceived social isolation was the highest amongst the other groups. 

Second, the ‘unmarried-unemployed’, ‘unmarried-unstable employed’ and ‘unmarried- 

unemployed’ types of perceived social isolation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married-employed’ type’s of perceived social isolation. However, 

the ‘married-unemployed’ and ‘married-unstable employed’ type of groups did not 

appear to exhibit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erceived social isola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that there should be a greater focu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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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olation in youth and further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employment as a developmental tasks of early adulthood and the 

perceived social isolation.

Key Words: youth, achievement type of developmental tasks of early adulthood, 

perceived social isolation,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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